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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져바리지 아니ᄒᆞ리이다. 계ᄉᆡᆼ이 긔운이 ᄀᆞᄉᆞᆷ의 ᄡᅡ혀 ᄆᆞ참ᄂᆡ 회포ᄅᆞᆯ 펴지 못ᄒᆞ고 ᄆᆡᆨ〻히 셔ᄅᆞ 볼 ᄯᆞᄅᆞᆷ이러라. 계산인이 길흘 가며 ᄉᆡᆼ을 ᄌᆡ촉ᄒᆞ거ᄂᆞᆯ 창황이 셔ᄅᆞ 니별ᄒᆞ고 집으로 가니 산인이 본ᄃᆡ 희텹이 업ᄂᆞᆫ지라. 노가인 ᄒᆞ나흐로 집을 직희오고 부ᄌᆞ 냥인이 편쥬ᄅᆞᆯ 사 타고 표연이 졀강을 향ᄒᆞ여 가더니 ᄉᆞ오일 ᄒᆡᆼᄒᆞ여 ᄀᆡ봉부 ᄯᅡᄒᆡ 다ᄃᆞ러 ᄇᆡᄅᆞᆯ 동문의 ᄆᆡ고 ᄌᆞᆷ간 ᄉᆔ더니 본부 통판은 산인으로 더브러 친ᄒᆞ더니 마ᄎᆞᆷ 물가을 단니다가 산인을 아라 보고 ᄇᆡ예 나와 셔ᄅᆞ 볼ᄉᆡ 인ᄒᆞ야 아듕으로 쳥ᄒᆞ여 가 됴용이 슐 먹더니 계ᄉᆡᆼ이 혼ᄌᆞ 잇셔 져므도록 기ᄃᆞ리되 오지 아니터니 아역이 뎐ᄒᆞ여 닐오ᄃᆡ 통판의 머므러 잔ᄃᆞ ᄒᆞ여ᄂᆞᆯ 계ᄉᆡᆼ이 혼ᄌᆞ 자고 잇튼날 니러나 ᄉᆡᆼ각ᄒᆞᄃᆡ 오ᄂᆞᆯ도 쥬인이 말뉴ᄒᆞ면 도라오기 쉽지 아닐노다 ᄒᆞ

고 소년의 셩품이 오ᄅᆡ 안ᄌᆞᆺ기ᄅᆞᆯ 굼거워 혼ᄌᆞ ᄇᆡ의 ᄂᆞ려 길가 뎡자의 놉흔 언덕의 두로 귀경ᄒᆞ며 거ᄅᆞᆷ을 미더 먼니 가난 쥴을 ᄭᆡ닷지 못ᄒᆞ더니 믄득 목이 갈ᄒᆞ여 물을 ᄉᆡᆼ각ᄒᆞᄃᆡ 엇지 못ᄒᆞ여 머리ᄅᆞᆯ 드러 두로 보니 마ᄌᆞᆫ 편 큰 슈풀 아ᄅᆡ 안ᄒᆡ 분칠ᄒᆞᆫ 담이 둘럿고 뎐각이 ᄎᆞᆷ치ᄒᆞ여 졀이 어ᄂᆞ 도관이어나 ᄒᆞᆫ가 시브거ᄂᆞᆯ 밧비 거ᄅᆞ 나아가 보니 산문 우ᄒᆡ 금 ᄌᆞ로 현판 ᄒᆞ여시ᄃᆡ 옥쳥관이라 ᄒᆞ얏거ᄂᆞᆯ 드러가 즁문을 두다리고 ᄉᆞᄅᆞᆷ을 브ᄅᆞ니 오라게야 ᄒᆞᆫ 녀관이 나와 문을 여니 나히 오십셰ᄂᆞ 하더라. 쳥ᄒᆞ여 ᄉᆞᆷ쳥뎐 별당의 안치고 므ᄅᆞᄃᆡ 상공이 어듸로셔 오시니잇가. 관듕의 찰힐 일이 잇셔 져믄 ᄉᆞ람드리 안ᄒᆡ셔 상공으로 오ᄅᆡ 셔 계시게 ᄒᆞ니 죄ᄅᆞᆯ 용ᄉᆞᄒᆞ소셔. ᄉᆡᆼ이 두로 것다가 갈ᄒᆞ여 물먹고져 ᄒᆞᄂᆞᆫ 쥴을 니ᄅᆞ니 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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